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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‘청년 출마자’ 총 618명, 
8대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 중 20.8% 차지

국민의힘 16.3%보다 높아
- 여성후보 비중도 국민의힘 26.1% 보다 높은 32.6%에 달해 

-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, 생애 첫 출마한 청년 후보자 응원 서명 캠페인 진행

 더불어민주장 첫출마지원단(단장 장경태 의원, 권지웅 비상대책위원)에 따르면, 이번 
제 8대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공천이 확정된 2,974명의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 중 청
년 출마자는 618명으로 전체 출마자의 2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국민의힘 
청년 후보자 비중 16.3%보다 높은 수치이다. 
 이 중 광역단체장 출마자는 1명, 기초단체장은 9명, 광역·기초의원은 각각 127명, 381명, 
광역비례·기초비례의원은 각각 25명, 75명이다. 
 10대 출마자도 있는데, 김경주 후보자는 만 18세로 경상북도 경주시 기초의원에 출마했
다. https://youth.minjuplus.net/person/17743 
 특히, 대구는 기초의원 후보 공천에서 청년 비중 30.1%를 달성했으며 광주는 기초와 광
역의원을 합쳐서 총 27.4%에 달한다.  
 더불어민주당 여성후보 비중도 국민의 힘 26.1%보다 높은 32.6%에 달했다. 
 한국은 OECD 국가 중,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
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 특히, 최근 들어 주거, 일자리 문제 등 
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며, 청년층의 정치 확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
아지고 있는 상황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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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러한 관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첫출마지원단을 통해 “청년 후보자”를 응원
하고,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는 첫 출마자들을 유권자에
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지원 중이다. 
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은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“청년 첫 출마
자”를 응원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. 첫출마지원단은 이 캠페인을 통해 유
권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출마자를 적극 알리고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. 
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의 청년 출마자 응원 서명 캠페인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
국회의원(비례대표)이 기획·운영하고 있는 6.1지방선거 정치 플랫폼 민주플러스 홈페이지
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운동 형식으로 진행된다.

※ 별첨
 ▷ 더불어민주당 청년 후보자 명단과 온라인 응원 서명 홈페이지 
    (https://youth.minjuplus.net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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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▷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과 여성 출마자수 비교표

 


